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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은 법적 지뢰밭에 봉착하였습니다.” 원격 근무, 복잡한 정부 규제와 여행 제약 등의
취약점을 논한 최근 Wall Street Journal 기사의 도입부입니다. 복합적인 정부 조사 전문가로 미국 법무부의
연방 검찰과 General Electric사의 최고 준법 책임자를 지낸 코브레 & 김의 Scott Hulsey 변호사는 Wall
Street Journal과의 인터뷰에 응하여 사실상 모든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조사 업무의 실상을
논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민감한 조사와 수사를 할 때면 내부 조사관이나 외부 선임 변호인을
먼 관할에 보내서 대면 회의와 문서 수집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대유행 이전 시기를 가리켜 Scott Hulsey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조달부 부장의 사무실로 복도를 걸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조달부에
서 개발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확실히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독하는데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
었습니다.” 전화나 화상회의를 통한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전체 기사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필요).

통찰력

변호사 광고. 이전 사건의 결과가 이후 사건에서의 비슷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https://www.wsj.com/articles/coronavirus-poses-an-array-of-new-legal-risks-for-companies-11600869600

